
윤리경영 선포식 사장님 연설문 

 

존경하는 대솔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매우 뜻 깊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새로운 이념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

니다. 

 

이 시점에 “윤리경영” 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 외에도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몇 년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BMW의 차량화재,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남양유업의 일명 '물량 밀어내기' 납품방식이 알려지면

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었고 예천군의원이 외유성 외국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

지고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윤리란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데, 이 의미를 곱

씹어 보면, 도덕적 성향, 즉 예의범절과 법률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윤리적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 

 

저는 윤리적 마음가짐을 “존중”이라고 표현할까 합니다.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존중해야 할 대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자신의 존중” 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사성어는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평정한다.’

는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인 자기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가다듬으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존중” 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서 건

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조직과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훈 중 첫 번째 ‘화합’’은 곧 ‘타인의 존중’인 것으로, 우리 대솔가족 여러분

은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 존중” 입니다. 

우리 대솔가족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 입니다. 

더 좋은 사회, 나아가 더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도 중요하

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를 존중하는 방법에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및 기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이므로 현상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기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솔그룹이 우리사회의 좋은 일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

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기업 또한 좋은 일터의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윤리경영을 통해 자신과 고객, 그리고 회사가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